
문화적 유산 같이 향유할 시기 왔다

미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의 인사말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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존경하는 웨브 씨 휴즈 차장 귀빈 여러분, , !「 」 「 」

한미 두 나라 우호가 세기째로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귀 박물관을 방문하게 된 것을2․
기쁘게 생각합니다.

양국 우호는 세기 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 백년이 넘는 세월 동안 통상관계의 한계를 넘19

어 모든 분야에서 증진 확대되어 왔읍니다.

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미술 천년전 이 오는 월 바로 이 스미소니언 에서 개5 7「 」 「 」

최됩니다 이 전시회를 가능케 한 리플리 박사 및 간부 여러분의 배려에 대해 치하의 말씀. 「 」

을 드리며 이 전시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스미소니언 직원 여러분에 대해 감사드립, 「 」

니다.

한국예술은 아시아 예술감각의 역사적 흐름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읍니다.

한국인은 아시아에서도 독특한 역사와 생활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고유한 언어 및 예술형식

을 지닌 단일민족입니다.

이제 미합중국의 국민들이 우리 한국민과 더불어 문화적 유산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시기

가 왔다고 생각합니다.

이런 뜻에서 한국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스미소니언 에 백만불을 선물한다는 사실「 」

을 공표하는 바입니다 이 백만불은 스미소니언 의 일부인 동아시아미술관 건립에 커다란. 「 」

보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.

본인은 새로 건립될 이 미술관이 앞으로 한미 두 나라 국민간의 우호의 상징이 되고 한․
국의 문화유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데 주요한 공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
